
"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문“

사랑하는 형제 사제들과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빕니다.

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’ 으로 서울대교구 내 각 본당은 

2월 26일 (재의 수요일)부터 3월 10일(화요일)까지 14일동안 

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중지하고 

본당 내 회합이나 행사, 외부의 모임도 중단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의 교구장님 담화

에 따라, 

길음동성당도 3월 10일(화)까지 모든 미사(주일미사포함)를 중지합니다. 

교우여러분들의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기간동안 봉헌된 미사지향은 사제들의 개별 미사 때 봉헌되겠습니다.

※ 주일미사 대송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1) 성경봉독(주일 독서와 복음) 및 묵상

2) 묵주기도 (5단) 

3) 선행 등으로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

  대신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

모두가 힘든 이 어려운 때, 주님 은총으로 교우여러분들 모두가 잘 이겨내시길 

기도하겠습니다.

-길음동성당 주임신부 구본영 바오로 드림-



교구장님께서 인준하신  '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'입니다

교우분들께서 기도부탁드립니다.

"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" 

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,  

‘코로나19’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.

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

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

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.  

‘코로나19’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,

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

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. 

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, 

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.

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, 

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

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. 

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

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

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, 

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

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.  

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

가족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